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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와 옹포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 후 옹포천 하부 조간대▲

사진 왼쪽 는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했다 해안도로 옆 조하대 사진 오른쪽 는 집중호우( ) . ( )

시 옹포천을 따라 유입된 토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 강경민기자. / =

옹포천 하부 해안도로 개설 후 조간대 육상화 진행중

조하대 토사로 인해 피해 발생 어족 자원 황폐화도… 

걸바당 옹포조간대가 바다 아닌 육상이었음을 알려줘,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조간대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빼어난 경관과 아픈 역사를 간직하

고 있다.

탐사대는 지난 일과 일 옹포리 조간대를 찾았다 한림리와 옹포리의 경계지점 조간대 상부8 15 . 

에는 옹포천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시 서부지역 최대의 용천수를 자랑하는 옹포천은 누운오름 . 

남사면이 발원지이다.

북제주군지 등에 따르면 옹포천은 년 한 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공업용수로 이용했다는 1909 ·

기록이 남아 있다 년 일본인 죽중신태랑 이 옹포천을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통. 1924 ( )竹中新太郞

조림 공장을 설립 차대전시 관동군 지원 군수용 통조림을 생산 공급했다고 한다 해방 이, 2 · . 8·15

후 통조림 공장은 대동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통조림 공장외에도 많은 공업시설들이 옹포. 

천 주변에 들어서 옹포천 조간대 주변은 해방 전후 공업지대의 요람이었다 현재 옹포천 하구. 

에는 한라산 소주 공장이 자리를 잡아 그 옛날 화려했던 공업지대의 번영을 회상하고 있다' ' .

하지만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옹포천 하부 조간대에 해안도로가 개설된 후 쓸모 없는 곳으

로 전락했다 한림항 서쪽 매립지와 옹포리를 연결해 주는 해안도로 중간지점에는 옹포천 하부 . 

조간대와 바다를 연결하는 작은 물길 통로를 만들었다.



한 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공업용으로 이용했던 옹포천 옆에는 한일소주 공장이 들어서 ·▲

있다.

해안도로 개설 후 옹포천 하부 조간대는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집중호, 

우시 육상에서 내려온 토사 등이 쌓이면서 옹포천 하부 조간대는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탐사를 동행한 제주해양수산연수원 현재민 연구사는 옹포천 하부 조간대는 현재 토사 "

등의 영향으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립해 활용" "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고 주문했다" .

해안도로 아래 조하대도 육상에서 내려온 토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 탐사대가 수중 탐사를 진. 

행한 결과 방파재형 해안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지점까지는 해조류의 생육상태가 양호했으50m 

나 해조류마다 미세한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바닷속 바위구멍 속에는 토사가 가득차 있었다, . 

지점 이후부터는 갯녹음이 진행돼 있었다50m .



해안도로 옆 조하대에서 생육하고 있는 해조류에는 토사가 가득 덮여 있다 사진 조성. / =▲

익 자문위원

수중 탐사를 마치고 나오자 빌레조간대에 있는 자그마만 원담에서는 한 주민이 부지런히 멜을 

잡고 있었다 분 정도 잡았다는 양동이 안에는 멜이 가득차 있었다. 30 .

옹포천 하부 조간대 탐사와 수중탐사를 마친 후 탐사대는 거북등처럼 갈라진 평평한 용암이 

펼쳐진 빌레조간대로 향했다.

이 곳 조간대 지형은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안지형의 형성은 점성이 낮아 잘 흐. 

르는 성질을 가진 파호에호에 용암 때문이다' ' .

강순석 자문위원 지질연구소장 은 제주도 암반 해안선 앞으로 이어지는 연안 지역의 바닷속에( ) "

는 용암류가 흘러간 모습 그대로 빌레와 같은 암반이 바닷속으로 경사를 갖고 연결돼 있는 곳

이 많은데 이곳 빌레용암과 같은 암반이 바닷속으로 완만한 경사로 연결된 곳을 걸바당이라고 , 

부른다 고 설명했다" .



투물러스 구조를 갖고 있는 옹포조간대.▲

강 자문위원은 걸바당은 제주의 연안 바닷속의 지형과 지질 환경을 가리켜주는 말로 빌레용" , 

암류가 바닷속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현재 제주의 해안선이 당시에는 바다가 아니라 육상이

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 라고 말했다" .

옹포빌레 조간대처럼 파호에호에 용암류로 구성돼 있으며 투물러스 의 구조를 갖고 있(tumulus)

는 빌레해안형태는 한경면과 대정읍 안덕면 사계리까지 매우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 .

특별취재반 강시영 고대로 강경민 이효형기자/ = · · ·



투물러스 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해안은 투물러스가 가장 잘 보존된 곳

이다

옹포 마을해안에 개설된 해안도로는 옹포마을해안에 있는 고'

상이빌레 를 부숴 만들어졌다 다리형태로 축조된 이 해안도로' . 

는 바다를 가로질러 만들었기 때문에 해안선에 분포하고 있던 

암반을 제거했다.

이 곳 해안에는 낮은 높이의 투물러스 가 해안선의 (tumulus)

암반 조간대를 이루며 넓게 분포돼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에. 

서 파호에호에 용암류에 나타나는 빌레용암과 투물(Pahoehoe) 

러스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투물러스란 내. 

부에 있는 유체의 용암과 굳어진 용암 표면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며 부풀어 오른 언덕 모양, 

을 갖는 용암류의 표면 형태를 말한다.

제주자치도에서 광해악 현무암이라고 하는 파호에호에 용암류는 일명 빌레용암이라고 하며 제

주도 서부지역 대부분의 해안선을 덮고 있다.

이 곳 옹포에서부터 한경면 대정읍과 안덕면 사계리까지 매우 폭 넓은 분포범위를 갖는 용암, 

류이다 파호에호용암은 점성이 낮은 묽은 데다 고온으로 식지 않고 오래 흐르기 때문에 넓은 . ( ) 

지역에 표면이 평탄한 암석을 만든다 강순석 자문위원 제주지질연구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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